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6. 7. 20. 학교(기관)명 금남중학교

홍보담당관
(공보담당)

전화) 278-1739~5 학교(기관)장 박종태
팩스) 278-1789 담 당 자 오채림(884-1681)

금남중 텃밭에 열린 생태 감수성, 

“직접 키운 옥수수 맛보실래요?”
1학년 환경 수업으로 가꾼 텃밭 결실… 온 학교가 함께 나눈 수확의 기쁨

 금남중학교(교장 박종태)는 방학식을 앞둔 7월, 교내 텃밭에서 1학년 학생들이 

환경 수업의 일환으로 직접 키운 옥수수를 수확하여 전교생 및 교직원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생태계의 

원리와 회복 과정을 이해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기 초, 박종태 교장은 직접 텃밭을 찾아 학생들에게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심

기 방법과 관리 노하우를 상세히 설명하며 생태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1학년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환경 수업 시간을 활용해 옥수수, 수박, 

땅콩, 고구마, 대파, 가지,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을 심고 정성껏 가꿔왔다.

특히 평소에도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교내 텃밭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으며, 이번 방학을 맞아 잘 익은 옥수수를 사제가 함께 직접 수확하여 

학교 구성원 전체와 나누어 먹는 등 노작의 기쁨과 공동체적 나눔의 가치를 몸

소 체험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1학년 학생은 “학기 초에 교장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

로 물을 주고 가꿨더니 옥수수가 잘 자라 뿌듯했다”라며 “친구들, 선생님과 직

접 수확한 옥수수를 나누어 먹으니 더 맛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태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관심 속에 학생들이 텃밭을 일구며 자연

과의 공존 의식을 키워가는 모습이 대견하다”라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생태 

환경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공동체적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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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본교 텃밭에서 옥수수 수확하는 사진

[사진설명] 수확한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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